
계면활성제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논란
호남·삼성 참여 검토에 중소업체 강한 반발 … 품질은 선진국의 60~80% 수
준

섬유공업용 계면활성제 생산업체들이 고급인력 및 연구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문제까지 대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오는 9월 해제예시된 5 8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는 정밀화학분야가 1 2개로 가장 많고, 이 가운데 유

기계면활성제·조제계면활성제 해제 여부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포리올·동남합성 등 계면활성제업체들은 다품종·소량생산형태의 계면활성제 산업에 자본과

기술우위를 앞세운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경쟁력에서 뒤떨어져 중소기업체들의 연쇄도산 사태가 불

가피할 것으로 주장, 상공부 등에 해제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공청회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들은 고유업종제도가 시장원리에 어긋난 제도라는 점을 내세우는 한편, 계면활성제가

소규모 시설과 인원으로 생산이 가능, 소규모 제조업체 난립으로 판매경쟁이 치열, 품질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업의 참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EO(Ethylene Oxide)를 생산하는 호남석유화학·삼성종합화학 등 일부 대기업들이 계면활성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시장조사 및 인력확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내 계면활성제 생산업체들은 대부분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규모가 취약, 자체 기술개발

보다는 일본·서유럽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활용하는 단계에 있으며, 응용기술부족으로 실용화가

지지부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섬유공업용 계면활성제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60~80% 수준으로, 기포로 인한 얼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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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섬유공업용 계면활성제 품질 수준 비교

업 종

생석회(생산능력 2 0만톤 이상의 자가소비용 제외)

탄산가스(액화탄산·고형탄산에 한하되, 자가소비용은

제외)

아연화 제조업

침강탄산칼슘 제조업

고체가성소다 제조업

액상·고상 염화아연 제조업

황산알루미늄 제조업

유성페인트 제조업

수성페인트 제조업

소석회 제조업

유기계면활성제(대기업이 신규개발한 품목은 제외)

조제계면활성제(대기업이 신규개발한 품목은 제외)

규산소다(액상에 한하며, 자가소비용은 제외)

황화소다(황화수소가스를 포집해서 정제한 것에 한함)

부동액 제조업

브레이크액 제조업

해제예시일

해제제외

〃

〃

〃

1 9 9 2 . 9 . 1

1 9 9 2 . 9 . 1

1 9 9 2 . 9 . 1

1 9 9 2 . 9 . 1

1 9 9 2 . 9 . 1

1 9 9 2 . 9 . 1

1 9 9 2 . 9 . 1

1 9 9 2 . 9 . 1

1 9 9 2 . 9 . 1

1 9 9 2 . 9 . 1

1 9 9 2 . 9 . 1

1 9 9 2 . 9 . 1

<표2> 정밀화학 부문의중소기업 고유업종 현황



방지하기 위한 저기포성 계면활성제, 다단계 염색가공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다기능성 계면활성제 등

의 개발이 활발하나 1 0 0여개 중소기업들이 난립, 판매에만 주력한 나머지 기술축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산·학·연이 협력, 기술개발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2 / 4 / 1 5 >


